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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별 한 주민  ‘생 식’
＊

  아

한연 실 연 원

계 별 ‘ 한주민  상생 ’에 한 탈  심   결과, 1990   경 난 후 

한에  계  하고 생  한 다양한 ‘탈 행 ’  하고 다  사실  견 었다. 그 

에 도 가장 특징  것  ‘공식·비공식 시장’  통한 ‘비사 주  행동’  만연해지고 다  것

었다. 한 당  한 주민들  상생 에  ‘비사 주  상’과 ‘비  시장 동’에 한 통

 욱 강 하고 당과 근 단체  통한 ‘ 본주  사상 양’에 주 하고 다. 그러나 주민 통

 강  생  지 , 상생 에  시장   향  ,  보   

 ,  주민 만  등  재하  상  에  당 과 주민 간 갈등  폭시킬 

수   다  에  그 귀 가 주목 다.

한 주민들  상생 에 변  가  가장 큰 사건  1990   경 난 었다. 경 난 

극복 과 에  생  산 고  시장   한 주민들  상생 에 근본  변

 래하 다. 경 난  한 가  공  시장  신했고,   시장  심

 생계 지  한 생산 동  진행 었다. 뿐만 아니라 고 고 거주하고 쉬  식, 가·가

· 웃과  계, 생각하고 단하고 통하  틀과 식도 변 하 다.

경 난과 그에  생  시장  과 에  주민들  상생  계 별, 직업별  상 한 변  양

상  보 고 다. 동계 , 지식 계 , 엘리트계 , 신 상 계 , 여  등 한 주민들  계

별 상생  변  키워드  심  살펴보  다 과 같다.

첫째, 한 동계  상생  양식  해하  한 주  키워드  ‘생 ’, ‘ 당’, ‘비 ’, ‘브 커’

다. 과 재공  상  루어지지 못하  상    동 들  

직장에  동 신에 장사, 가내 업, 당 동 등  통해 생계  지하고 다. 상  동생

 식 고 당  비 한 다양한 주변직업  생겨났다. 비공식  생 시스  었

,   ‘비 ’ 행  주에 하  것 다. 비  동시장에  거래  매개하  

브 커도 등장하 다.

째, 지식 계  상  하  키워드  ‘ 업’, ‘ 계망’, ‘지식 매’, ‘비 과 뇌 ’, ‘공동생

산’ 다. 지식 들  여가시간 나 동시간   용해  시장과 연계  업  하거나, 학

모나  등 직업상 연계  사람들  질  도움  얻  식  생계  지한다. 개

습, 개  료행  등 신  가지고  보, 지식, 술  사  매하여 생  지

하고 ,   료행 나   등   동원하 도 한다.  체

 토지 경 과 같  원 생계 보  한 책  마 하 도 한다.

째, 엘리트계  상생 에 나타난 식과 행   ‘ 도 생’ 라  개  할 

＊   2008 도 통 연 원 연 보고 『 한 주민  상생 』( 아· 재진· 순 · 보근·  사 공
)  약한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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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다. 엘리트들  도에 생하여  생계  하고  동시에 체  모순에 

해 식하고 변  한다  특 도 동시에 가지고 다. 엘리트들  , 업 ,

단  능 에 라 ‘ 갱생’함에 라, 들  생 수  단  능 에 라 고 

다. 러한 생 식  엘리트들  사  신과  실  래하 다.

째, 신 상 계  상생  하  키워드  ‘경쟁’, ‘ 죄’, ‘뇌 ’, ‘규  변 ’ 다. 신 상

들  ‘고난  행 ’  생  모색 과 에  재  드러내  시 했고, 7·1  등  시

장 허용 책  ‘경  시민 ’  얻었다. 후 시장   경  상  진 하게 

 상 들  많아 , 상 계  내 에  가 어났다. 들  한에  열한 경쟁 라  

새 운 상  경험한 첫 집단 다. 규 한 생 과 특  여  상 들  상  하  각  죄

 들   다. 상 들  시장 동에   당  규  ‘뇌 ’  해결하  

경향  강하 , 한 당  시장 허용  내용과  수시  하  들  시장 동  통

한다.

다 째, 한 여  상생  해하  키워드  ‘ 양’, ‘ 동’, ‘여 ’, ‘ 립’, ‘차별’, ‘

’ 다. 경 난  해 여 들에게 떠맡겨진 가 양  책  여  과도한 동과 건강악

 래하 나, 다  한편  가  내에  여 들  언  강 고 경  립능  향

상  계 도 용하 다. 직  간  격차 등 취업  직장 에  차별  여  

재하고 다. 한편 그간 시 어  독신여 과  가하  다.

한  사 주  체 가 ‘ 상 ’  동하  시 에 가  지 에 한 주민들   

항보다  동  순  쪽에 우쳐 었다. 근 한 주민들  상생  변  그러한 스 트럼

 동 가능  보여 다. 한  주민들  직장 에 충실한 신 근 시간  용하  개  장

사에 몰 한다거나, 계망과 뇌  용한 비 행  통해  한다거나, 믿  수  

지들끼리 모여   만  토 한다거나, 단  상  남한   비 리에 향 하  

등 신들 나  식  상생  해간다. 러한 행 들  가  지 질 에 극

 항하  행  아니지만 에 단순  순 하  것도 아니다. 것  상  다.

그 지만 한 주민들  상에  견할 수  변  양상  드시 한 체  하  

 용한다고 볼 수만  없다. 주민들  생  도모하  과 에  어지  크고  사  

탈행 들  가 체  보  가가  담보하지 못하  주민들  생계 보  고용 창

, 심리  만 해  등  사  능  하  다. 그  에 가  러한 비공식 ,

비합  동과 행 들  한 한계 내에  하거나 허용하  한편, 러한 상  지나 게 

산 어 체 복  능  수행하지 않도  끊 없   통  도  규  가한다.

한 당  사 경  난  타개  한 책  없  ‘새 운  고 ’   한 체

 결 과 내  동원  에 내 운 2009  한 주민 상  과  하  한 

당  책  도가 그 어  보다도 첨 하게  한해가  것 같다.


